
엔터테인먼트 2016년 6월 20일 월요일 10판 11

퉐빅마우스
뀫“톱 언저리에만 있었다.”(배우 김혜수)
19일 방송한 SBS ‘잘 먹고 잘 사는 법, 식사하셨어
요?’에서. 진행자 김수로의 “30년 동안 톱을 유지
한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뀫“나보다어린스태프에게반말들었다.”(가수다나)
20일 방송하는 KBS 2TV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
세요’ 최근 녹화에서. 1986년생이지만 아직도 어
린 이미지로 인한 고충을 털어놓으며.

편집｜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할리우드 스타들이 극장가
빅시즌을 앞두고 한국을 찾아
관객과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가뜩이나 규모가 큰 영화들이
한꺼번에 몰려 흥행 경쟁이 치
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여
름 극장가에 할리우드 스타의
내한까지 더해져 그 양상이 가
열되는 분위기다.

배우 맷 데이먼이 7월 내한을
추진하고 있어 시선이 쏠린다.
7월28일 개봉하는 첩보액션 시

리즈 ‘제이슨본’을알리기위한것으로,현재구체적
인시기등을조율중이다.

사실 ‘제이슨 본’은 그 자체로 7월∼8월 극장가의
‘복병’으로 전망되는 영화다. 2002년 ‘본 아이덴티
티’로 시작해 2007년 ‘본 얼티메이텀’까지 총 3편이
제작된 인기 시리즈의 주인공인 맷 데이먼이 햇수로
10년만에다시내놓는신작이다.

특히 맷 데이먼은 최근 국내 극장에서 티켓파워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개봉한 ‘마션’은
448만 관객을 모았다. ‘본의 귀환’으로도 불리는 이
번 ‘제이슨 본’은 사라졌던 스파이 본이 다시 나타나
벌이는 극한의 첩보전을 그린다. 시리즈를 함께 해
온제작진과감독이전부다시뭉쳤다.

국내 여성 관객을 중심으로 ‘팬덤’을 쌓은 할리우
드스타라이언레이놀즈와한국계배우이기홍역시
나란히 내한한다. 이들은 현재 할리우드 인기 시리
즈의주인공이란사실에서관심을더한다.

라이언 레이놀즈는 22일 개봉하는 영화 ‘크리미
널’을 알리기 위해 7월 초 처음 내한해 관객과 직접
만나는 무대인사 등을준비하고 있다.그는올해 2월
330만 관객이 관람한 영화 ‘데드풀’의 주인공이자,
또다른히어로시리즈 ‘그린랜턴’의주역이다.

한국계 미국인 배우 이기홍 역시 이달 말 한국을
찾는다. 영화 ‘메이즈러너’ 시리즈로 유명한 이기홍
은 앞서 몇 차례 내한했지만 한 번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을 직접 알린 적이 없다. 이를 만회하려는
듯 이번에는 인터뷰에 적극 나서 연기 활동을 직접
소개한다.

동시에 이기홍은 영화 ‘특별시민’ 촬영에도 나선
다. 한국영화는 처음인 그는 서울시장 선거를 둘러
싼 이야기에서 유력 정치인의 아들 역을 맡아 최민
식,라미란과호흡을맞춘다. 이해리기자

‘미남’들, 한국행러시
꺠꺠꺠데이먼·레이놀즈 등 주연작 홍보차 내한

<美男>

손예진의고백…“늘두려움과싸워왔다”

배우 손예진(34)은 “늘 두려움과 싸
워왔다”고했다.

부지런히 다양한 영화를 선택해 연
기 변신을 해왔지만 “두려움”은 사라
지지 않았다. 하지만 데뷔 이후 15년
동안 한 번의 스캔들도 없이 오직 연기
에만 몰입해온 그를 지탱한 힘은 그런
두려움에서비롯되는것이아닐까.

영화 ‘비밀은 없다’(감독 이경미·제
작영화사 거미)의 23일개봉을앞두고
만난 손예진은 ‘털털한 화법’을 구사하
며 여배우의 마음을 가감 없이 털어놓
았다. 애써 꾸며 말하는 법도 없었다.
자신의 생각을 최대한 핵심적으로 설
명하는 화법이 인상 깊었다.새 영화를
소개하는 첫 마디로 그는 “또 다른 의
미의터닝포인트”라고했다.

“촬영장 조명이 강하면 피부의 상태
가 전부 드러난다. 여배우로선 당연히
싫다. 예쁘게 보이고, 또 어려보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나. 하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
었다. 전부 벗어던지고 과감하게 나섰

고,그렇게조금자유로워졌다.”
손예진은 자신이 관객에 보여주고

싶은 모습, 대중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모습의 경계에서 한때 “갈등한 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주관’을 다
졌다.

“내 이미지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나.데뷔 초에 영화나 광고를 통
해 만들어진 이미지가 10년이 지난 지
금도 있다. 그것도 내 이미지다. 나이
가 들어 여유로워졌다고 하는데, 그것
도맞는말이다.(웃음)”

‘비밀은 없다’는 손예진이 “용기를
내 선택했고, 연기를 하면서도 용기가
필요했다”고 설명하는 영화다.중학생
딸을 둔 엄마라는 역할 때문만은 아니
다. 지방 신도시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남편(김주혁)을도와선거유세
에 적극적인 극중 모습은 그저 시작일
뿐이다.유세와 동시에 사라진 딸을 찾
으려고 홀로 비밀을 파헤치는 손예진
이 그려내는 모성애는 절절한 안타까
움이라기보다 ‘광기’에가깝다.

손예진은 “계속다른세계의옷을입
고, 관객이 나를 특정한 이미지로 보지
않길원하고있다”며“능동적이고주체
적인변화를시도해왔다”고했다.하지
만 그러면서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까지 견딘 지
금은“달라졌다”고자신있게말했다.

사실 손예진처럼 연기 활동을 꾸준
히 그리고 다양하게 해온 여배우는 드
물다. 그는 자신의 활동을 “달려왔다”
고표현했다.

“연기하는 매 순간이 행복했다면 그
건거짓말이다.고통의시간도많았다.
나는 최대치를 끌어올렸지만 달라지
지않을때도겪었다.”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사람들로
부터 얻었다. 손예진의 곁에는 “오래
된 사람들”이 많다. 고등학생 때 처음
만나 지금까지 함께하는 소속사는 물
론이고 메이크업과 헤어를 담당하는
스태프와도 14년째 함께 한다. 손예진
은“나에게사람은중요하다”고했다.

손예진은 얼마 전 요절한 영국가수
에이미 와인 하우스를 그린 다큐멘터
리영화 ‘에이미’를본경험을꺼냈다.

“예술은힘겨운 상황에서나오는데,
그럼 나는 어떤가.정신이 건강하면 과
연 좋은 연기가 나올까 싶더라.심지어
여배우는 스스로를 컨트롤해야 하지
않나.참어렵다.”

그런 손예진은 “스트레스를 일부러
피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과 스트레
스로 자신을 혹사한 순간에는 여행을
떠난다.알려진 ‘여행마니아’이다.

“운동복 입고 학생처럼 걸어 다닌
다.여행을할때는한계가없다.”

이해리기자gofl1024@donga.com

영화 ‘비밀은없다’학부모변신

“데뷔초광고로만들어진내이미지꺜
꺜다벗어던지고나면조금자유로워”

미혼인 톱스타에게 ‘결혼관’ 혹은
‘결혼 계획’을 인터뷰에서 묻는 건 지
나칠 수 없는 ‘관례’다. 대중이 가장 큰
호기심을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손
예진도예외일수없다.

실제로 손예진은 30대에 접어든 후
“친구들과 결혼에 관한 다양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한 친구
들도 많고,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다. 가장 친한 동료인 배우 송윤아,
엄지원과 만나 대화할 때도 자연스럽
게 소재는 결혼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
다고했다.

“(송)윤아 언니와 (엄)지원 언니는
나한테 결혼하라고 권한다. 설경구 선
배님은 농담을 더해서 누가 나를 데려
갈지궁금하다하고.하하!”

주위에서 결혼 계획을 물을 때면 손
예진은 “할 거야”라고 대답하곤 했다.
진심어린 대답이라기보다 습관처럼
꺼낸 말에 가까웠다. 그렇게 답하면서
도 손예진은 내심 “진심으로 결혼을
원하고 있는 건가, 고민이 들기도 했
다”고털어놓았다.

“적당한 때에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을 꾸리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사실 나는 워커 홀릭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워
커 홀릭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기도 했
다.하지만 지금은 그런 나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일’과 ‘결혼’ 가운데 지금은 일
에 주력하고 싶다는 뜻이다. 손예진은
적어도 상황에 떠밀려, 외로운 마음으
로 결혼을 결심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
였다.

“결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결혼은 가장 신중해야 하는
일이니까.” 이해리 기자

배우 손예진은 23일 개봉을 앞둔 영화 ‘비밀은 없다’에 대해 “또 다른 의미의 터닝 포인트”
라고 했다. 자신이 관객에 보여주고 싶은 예쁜 모습을 벗어던지고 과감하게 나섰고 조금 자
유로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진제공｜영화사 거미

꺜맷 데이먼

꺜라이언 레이놀즈

결혼은신중하게…
난아직워커홀릭

■ 손예진 결혼관은?


